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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,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・복지 추경 기자회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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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노동조합은 1월 7일(화) 14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△(가칭)본사마케팅지방본부 결성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했다.





이는 조직개편 이후 편중된 지방본부 간 조합원 수의 균형을 맞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지난 2024년 제4차 중앙위원회에서 본사지방본부를 분리/신설한다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(가칭)본사마케팅지방본부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결성준비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는 대표위원 1인과 위원 4인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.�


(가칭)본사마케팅지방본부 결성준비위원회 구성


구분�
성명�
노동조합 직위�
�
대표위원�
김배정�
중앙본부 대외협력국장�
�
위원�
최재훈�
본사지부 선관위 대표위원�
�
�
윤광열�
C사업부문지부 선관위 위원�
�
�
소남영�
E부문지부 선관위 위원�
�
�
홍대훈�
E부문지부 선관위 위원�
�






한국노총은 7일(화)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및 민생・복지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.





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“부자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, 대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을 개편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”고 요구했다.





이어 “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다면,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”며 “노동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, 비정규직, 플랫폼 노동자, 청년, 여성, 그리고 고령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라”고 촉구했다.


 


특히 “정부가 끝내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,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위한 정치를 고집한다면,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”이라면서 “노동자의 땀과 서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사회,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

참석자들은 “위기에 놓인 민생·경제를 회복하지 않고, 우리사회를 좀먹는 불평등 ·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겨울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









2025년 1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�(가칭)본사마케팅지방본부 신설에 따른 결성준비위원회 구성





[제15 – 115호]


2025년 1월 7일(화)








